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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콘텐츠 기획 공모전】

콘텐츠 제작 기획안

 한국체육대학교 교양교직과정부에서 개최하는 공모전입니다.   
※ 표식부분은 삭제 후 기재바랍니다. 모든 사항에 반드시 기재바랍니다.(미기재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제작 기획안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과 작성 방법은 자유입니다. 

주제

 ‘요즘 인간’의 하루하루를 짧고 묘하게 기록한다. 커피를 사는 손, 혼잣말, 엘리베이터 안
의 눈빛, 체육관 샤워실의 정적… 누구나 스쳐가는 일상 속 풍경을 ‘짧고 감각적인 시선’으
로 재조명하는 영상 에세이 시리즈.

참가작품명  기록하는 인간

분야(장르)  웹다큐 × 브이로그

기획의도
우리는 대부분의 삶을 무심히 소비하며 산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다 담지 못할 감정, 장면, 
생각들이 있다. 평범한 20대의 눈으로 바라본 ‘기록할 가치가 있는 사소함’들을 영상으로 
남기고, 말로, 자막으로, 감정으로 풀어낸다.

작품내용

《기록하는 인간》은 일상 속 누구나 지나치는 사소한 장면과 감정을 포착해
짧은 영상과 내레이션으로 풀어내는 감성 웹다큐 시리즈입니다.
젊은 창작자의 섬세한 시선으로, 빠르게 흘러가는 현대 사회에서
‘멈춤’, ‘침묵’, ‘흔적’, ‘무의식’ 등 비가시적인 요소들을 조명합니다.

EP.1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
정류장, 벤치, 교정 한켠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표정 없는 표정 속에서 어떤 감정이 흐르고 있는지 상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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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EP.2 〈엘리베이터 7초〉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사람들.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꺼내든 핸드폰,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어색함과 작은 긴장.
짧은 7초가 남긴 잔상에 집중합니다.

EP.3 〈누군가 버리고 간 것들〉
거리 곳곳에 놓인 버려진 우산, 메모지, 커피컵.
이름 없는 사물들에 상상을 더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듭니다.
버림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존재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EP.4 〈혼잣말 아카이브〉
사람들의 혼잣말을 모읍니다.
누구에게도 들려줄 수 없었던 말들이
조용히 카메라 앞에 흘러나옵니다.
가장 솔직한 목소리는, 스스로에게 하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EP.5 〈밤의 체육관〉
늦은 밤 텅 빈 체육관에 남아있는 사람들.
연습, 복기, 실패, 혼잣말.
사람들이 없는 공간 속에서 운동하는 이들의 그림자가
묵묵히 자신의 싸움을 이어갑니다.

《기록하는 인간》은 말이 많지 않지만, 감정은 깊게 전해지는 영상입니다.
대사보다 눈빛, 설명보다 분위기로 감정을 전하며
빠르게 소비되는 콘텐츠 사이에서 ‘천천히 바라보는 힘’을 회복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게 하는, 감각적이고 철학적인 콘텐츠입니다.
이 콘텐츠를 통해 시청자들이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